
현대오일뱅크, 벙커C유유출량속였나?
대산항 유출사고 800리터 넘을 듯 … 환경단체는 3000-4000리터 주장

현대오일뱅크가 2009년 12월 발생한 대산항 기름유출 사고 당시 벙커C유 유출량을 속였다는 주장이 제기되

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에 따르면, 2009년 12월21일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항 현대오일뱅크 부두 앞바다에서 유출된

벙커C유의 양이 애초 추산된 800리터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와 현대오일뱅크는 사고 직후 현대오일뱅크 부두 주변에 유출된 기름은 모두 제거됐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인근 당진군 석문면 대난지도와 소난지도 주변에서도 기름띠가 발견돼 현대오일뱅크 직원들과

섬 주민들이 최근까지 방제작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사고 당시 유출된 벙커C유가 1000리터 훨씬 넘는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

란이 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대산항에서 다소 떨어진 난지도 일대에서도 기름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루어 유출량이 애초

파악된 1000리터보다는 많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어장피해 등이 신고되거나 파악된 것은 없

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사고 이후 2차례에 걸쳐 난지도 일대에 직원들을 투입해 방제작업을 벌였다”면서

“현재는 남아 있는 기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늑장 신고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20일 오

후 11시경 사고가 났지만, 야간이어서 사고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21일 사고를 확인하고서 곧바로 해경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야간 근무자 2명이 현장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배에서 내린 후 기기조작 실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선원들은 갑판으로 넘친 기름은 제거했으나 바다로 넘친 부분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판

단하고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채 출항 절차만을 밟고 그대로 떠났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기름을 유출하고서 도주한 유조선 선장 조모씨를 상대로 정확한 벙커C유 유출량을 파악하는 동시에

현대오일뱅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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